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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hape of the cranial bone is one of the elements that best represent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race in physical anthropology. It is known to be less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and more influenced 
by genetic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y applying the cranial index and the petrous ridge-
midline angle method to classify the cranial shape of the Korean population. This analysis is to identify the forensic 
and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pulation in terms of gender and race, and to secure basic data. This 
study dissected 31 cadavers (16 males, 15 females) of the Korean population donated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at the department of anatomy of a medical school in Korea. The mean age at death was 76.0±13.6 years 

(range 38~99 years). The cranial index (CI)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atio of the maximum cranial length 
to the maximum cranial width by 100. The petrous ridge-midline angle (PMA) measured the angle between the 
midline and the petrous ridge. In the CI measurement method, Brachycranic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with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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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머리뼈의 형태는 체질인류학 측면에서 인종에 대한 특

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고 유전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2]. 또한 머리뼈 형태에 관한 정보는 

아직 알지 못한 인체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 식별을 위한 

자료로 법의학, 인류학, 고고학 및 해부학 연구에서 중요하

게 활용되고 있으며, 임상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성장, 발
달 및 특정 장애의 평가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 머리뼈 형태에 대한 자세하고 세밀한 분류법의 적용

이 필요하다 [2,3].
머리뼈 형태를 분류하기 위한 연구에는 과거 백골이나 

살아있는 사람 또는 마른 머리뼈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일

반방사선 촬영영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임상에서 진

단 목적으로 촬영된 컴퓨터단층영상 (Computed tomogra-
phy, CT)을 활용한 단면 또는 재구성을 통한 3차원 영상이 

해부학적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촬영된 CT 영상은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와 의무기록지 검토가 절차상 필수이므로 충분

한 자료 확보에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비교적 자료 확

보가 용이한 사후컴퓨터단층촬영 (Post-mortem computed 
tomography, PMCT) 영상을 활용한 머리뼈 형태분류 연구

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4]. 
머리뼈 형태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비계측법과 직접계

측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계측법은 머리뼈 부위의 봉합 

및 구멍들의 특정한 부분이 나타내는 형태의 변이 또는 발

생빈도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직접계측법은 주로 머리

뼈의 여러 지점 사이의 거리 또는 각도 등을 측정하는 방

법이다 [3,5]. 대표적인 직접계측방법은 최대머리뼈길이 

(Maximum cranial length, MCL)와 최대머리뼈너비 (Maxi-
mum cranial width, MCW)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머리뼈지

수 (Cranial index, CI) 방법이 있다. 인종별 머리뼈 형태를 

구분하거나, 대량 재해 발생 또는 사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신원 미상 개체의 인종, 연령, 성별, 신장 및 얼굴형태 

등을 추정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6-8]. 
머리뼈지수를 이용한 연구들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인종에 적용되어 머리뼈 형태 분류에 활용되어 왔으

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머리뼈를 정확하게 설명

하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 고도화되고 상세화할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1,5,9,10]. Park 등 

[4]은 기존 머리뼈지수를 활용하여 머리뼈 형태를 분류한 

방법에 더불어 바위능선과 정중선이 이루는 각도 (Petrous 
ridge-midline angle, PMA)를 측정하여 머리뼈 형태를 분

류하는 방법을 추가로 사용하여 한국인에 대한 머리뼈 형

태 분류를 더욱 상세화하였다. 그러나 머리뼈지수와 바위

능선-정중선각의 두 가지 측정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CT 영상을 기반으로 머리뼈 형태를 

분류한 이전 연구에서 촬영자세 또는 기계적인 오차를 설

명하는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11]. 따라서, 우리는 한

국인 시신의 머리뼈지수와 바위능선-정중선각을 직접 측

정하여 더욱 상세하고 고도화된 머리뼈 형태 분류를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머리뼈 형태

를 분류하기 위하여 머리뼈지수와 정중선-바위능선각 측정

법을 적용하여, 각 방법에 대한 성별, 인종 등과 같은 개인

식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법의학적, 해부학적 특

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교육 및 연구의 

(71.0%) cases. In addition, mesocranic showed the frequency of 8 cases (25.8%), and Dolicocranic showed 1 case 

(3.2%). In the PMA cranial morphology classification, mesocranic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with 19 cases 

(61.3%), brachycranic with 8 cases (25.8%), and dolicocranic with 4 cases (12.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surement results of CI and PMA by gender and PMA by body side. In conclusion, the case of 
brachycranic in CI and mesocranic in PMA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this will be a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forensic anthropology for individual estimation as well as clinically.

Keywords : ‌Cranial classification, Cranial index, Petrous ridge-midline angle, Cadaver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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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기증된 한국인 시신 31구 (남성16, 여성15)를 이

용하였으며, 사망 당시 평균 나이는 76.0±13.6세 (38~99
세)였다 (Table 1). 모든 시신은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시신

이었으며, 머리부위에 골절, 수술흔적 및 기형의 징후가 없

었다.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IRB: CHUNCHEON 
NON2022-003). 

2. 연구 방법

머리뼈의 형태분류를 위하여 CI분류법과 PMA분류법

을 활용하였다. CI산정을 위해 머리뼈의 앞·뒤 길이가 가

장 긴 부분인 머리뼈최대길이 (Maximum cranial length, 
MCL)와 머리뼈의 좌·우 길이가 가장 긴 부분인 머리뼈

최대너비 (Maximum cranial width, MCW)를 측정하였으

며, CI는 측정된 MCW와 MCL의 비율에 100을 곱하여 산

정하였다. PMA는 정중선과 바위능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

정하였다 (Fig. 1). 머리뼈 형태에 대한 분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각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CI분류법의 분류

기준은 짧은머리형 (Brachycranic) CI≥80%, 중간머리형 

(Mesocranic) 75.0%≤CI≤79.9%, 긴머리형 (Dolicocranic) 
CI≤74.9%를 적용하였으며, PMA분류법의 분류기준은 짧

은머리형 PMA≥54°, 중간머리형 47°≤PMA≤53.9°, 긴
머리형 PMA≤46.9°를 적용하였다 [1,11]. 2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2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3. 자료분석

모든 측정변수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IBM Corporation, Somers, NY, USA)를 활용하여 통계 분

석되었다. MCW, MCL, CI 및 PMA의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표준편차)는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머리뼈 형태분류에 대한 CI의 성별에 따른 비교, 
PMA의 성별, 좌우에 따른 비교, CI와 PMA 사이의 비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독립적인 측정자가 각 2회 측정한 값은 측정자 내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자가 측정한 평균값을 활

용하여 측정자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Landis와 Koch의 

정의에 따라서 신뢰도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12]. 

Fig. 1. Craniometric methods by cranial index (CI) and petrous ridge-midline angle (PMA) measurement methods. (A) Calculation of CI by 
maximum cranial width (MCW) and maximum cranial length (MCL), (B) Angle measurement between Petrous ridge and midline.

A	 B

Table 1. Categorization by age and gender in the Korean popula-
tion

Age Male Female Total

30~39 1 0 1
40~49 0 0 0
50~59 0 1 1
60~69 4 3 7
70~79 4 4 8
80~89 6 3 9
90~99 1 4 5

Total 16 15 31

Th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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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머리뼈 측정값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비교 

MCL, MCW, CI 및 PMA의 측정값을 성별에 따라 평균

을 비교하였으며, MCL에서 남성은 173.6±6.8 mm, 여성

은 172.9±8.2 mm였으며, MCW는 남성에서 144.0±5.6 

mm, 여성에서 143.8±4.2 mm였다. CI는 남성이 83.1±

5.4%, 여성이 83.4±5.8%였으며, PMA는 남성에서 50.4±

4.2°, 여성에서 50.8±4.6°였다. 모든 측정값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2). 

2. 머리뼈의 CI분류에 대한 성별 빈도분석

CI분류법을 이용한 머리뼈의 형태분류에서 성별에 따른 

빈도 분석의 결과, 남성은 짧은머리형이 11명 (68.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간머리형은 4명 (25.0%), 긴
머리형은 1명 (6.3%)의 빈도를 보였다. 여성도 짧은머리형

이 11명 (73.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간머

리형은 4명 (26.7%)의 빈도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머리

뼈 형태분류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 머리뼈의 PMA형태분류에 대한 성별과  

오른쪽
 . 왼쪽의 빈도분석

PMA분류법을 이용한 머리뼈의 형태분류에서 성별

에 따른 빈도 분석의 결과, 남성은 중간머리형이 10명 

(62.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짧은머리형이 4
명 (25.0%)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여성도 중

간머리형이 9명 (60.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긴머리형이 4명 (26.7%)의 빈도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머리뼈 형태분류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PMA분류법의 머리뼈 형태분류에서 오른쪽과 왼쪽

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 오른쪽에서 중간머리형이 15명 

(48.4%)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짧은머리형이 8
명 (25.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왼쪽도 중

간머리형이 16명 (51.6%), 짧은머리형이 11명 (35.5%)으로 

나타났으며,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형태별 발생빈도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CI와 PMA의 머리뼈 형태분류에 대한 교차분석

CI와 PMA분류법을 활용한 머리뼈 형태분류에 대한 교

차분석결과, CI분류법에서 짧은머리형이면서 PMA분류법

에서는 중간머리형인 경우가 31명 중 12명으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 CI와 PMA분류법 모두에서 짧은머리형

인 경우와 모두 중간머리형인 경우가 31명 중 각각 7명씩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CI classification by sex

CI Male Female Total p

Brachycranic
(CI≧80%) 11 (68.8) 11 (73.3) 22 (71.0)

1.000Mesocranic
(75%≦CI≦79.9%) 4 (25.0) 4 (26.7) 8 (25.8)

Dolicocranic
(CI≦74.9) 1 (6.3) 0 (0.0) 1 (3.2)

Total 16 (100.0) 15 (100.0) 31 (100.0)

Th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 CI, cranial index.

Table 2. Comparison of cranial measurement parameters according to sex

Parameter N Mean SD Minimum Maximum p

MCL (mm)
Male 16 173.6 6.8 159.7 185.8

.861
Female 15 172.9 8.2 159.0 184.9

MCW (mm)
Male 16 144.0 5.6 135.3 153.7

.830
Female 15 143.8 4.2 135.1 148.5

CI (%)
Male 16 83.1 5.4 73.6 96.2

.953
Female 15 83.4 5.8 75.5 92.9

PMA (°)
Male 16 50.4 4.2 44.2 58.8

.861
Female 15 50.8 4.6 44.4 58.4

SD, standard deviation; MCL, maximum cranial length; MCW, maximum cranial width; CI, cranial index; PMA, Petrous ridge–midli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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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CI분류법에서는 짧은

머리형이지만 PMA분류법에서는 긴머리형인 경우는 31명 

중 3명이었으며, 반대로 CI에서 긴머리형이면서 PMA에서 

짧은머리형인 경우도 1명이 있었다 (Table 5). 

5. 측정자내 및 측정자 간 신뢰도분석

독립적인 2명의 측정자가 각각 2회씩 측정한 값에 대한 

측정자내 신뢰도분석결과, 측정자1은 0.919~0.997, 측정

자2는 0.888~0.997의 신뢰도값 (Cronbach’s α)을 보였으

며, 2명의 측정자 사이의 신뢰도는 MCL에서 0.996, MCW
에서 0.991, PMA에서 0.901였다. 모든 측정값에서 우수한 

등급 (0.81~1.00)의 신뢰도를 보였다 (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의 머리뼈를 해부하여 실측을 하였다. 
최근에 머리뼈 형태 연구에 있어 병원에서 진단의 목적으

로 촬영된 단면영상이나 PMCT영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촬영된 CT영상의 2차원 단면을 통

하여 계측하는 것은 입체적인 형태를 가진 사람의 머리뼈

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CT영상을 3
차원으로 재구성하여 머리뼈형태를 계측하는 방법은 재구

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머리뼈 측정의 다양한 방법 중 한

국인의 머리뼈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의료영상의 정보

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하고 활용가치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PMA classification by sex and body side

PMA
Sex Body side

Male Female Total p Right Left Total p

Brachycranic
(PMA≧54°) 4 (25.0) 4 (26.7) 8 (25.8)

1.000

8 (25.8) 11 (35.5) 19 (30.6)

.450Mesocranic
(46°≦PMA≦53°) 10 (62.5) 9 (60.0) 19 (61.3) 15 (48.4) 16 (51.6) 31 (50.0)

Dolicocranic 
(PMA≦45°) 2 (12.5) 2 (13.3) 4 (12.9) 8 (25.8) 4 (12.9) 12 (19.4)

Total 16 (100.0) 15 (100.0) 31 (100.0) 31 (100.0) 31 (100.0) 62 (100.0)

Th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 PMA, Petrous ridge–midline angle.

Table 5. Cross tabulation of two grouping methods to classify cranial shapes

CI

PMA

Total pBrachycranic
(PMA≧54°)

Mesocranic
(46°≦PMA≦53°)

Dolicocranic
 (PMA≦45°)

Brachycranic
(CI≧80%)

Count 7 12 3 22

.125

% within rows 31.8% 54.5% 13.6% 100.0%
% within columns 87.5% 63.2% 75.0% 71.0%

Mesocranic
(75%≦CI≦79.9%)

Count 0 7 1 8
% within rows 0.0% 87.5% 12.5% 100.0%
% within columns 0.0% 36.8% 25.0% 25.8%

Dolicocranic
(CI≦74.9)

Count 1 0 0 1
% within rows 100.0% 0.0% 0.0% 100.0%
% within columns 12.5% 0.0% 0.0% 3.2%

Total
Count 8 19 4 31
% within rows 25.8% 61.3% 12.9% 100.0%
% within columns 100.0% 100.0% 100.0% 100.0%

CI, cranial index; PMA, Petrous ridge–midli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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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변수 (MCL, MCW, CI, PMA)에 

대한 측정값의 평균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모든 측

정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한국인의 PMCT 단면영상을 활용한 Park 등 

[4]의 머리형태 분류 연구에서는 MCL과 PMA에서 남자

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길거나 컸다고 보고하였으며, 한국

인의 PMCT 3차원 재구성 영상을 활용한 Choi 등 [13]의 

연구에서는 MCL과 MCW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길다

고 보고하였다.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일지라

도 PMCT의 2·3차원 영상 및 실제 머리뼈를 측정하느냐

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적인 후속연

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복합적으

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CI산출값의 성별에 대한 비교에서 남성이 

83.1, 여성이 83.4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Woo 등 [14]의 연구에서는 MCL과 

MCW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길었지만 CI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케냐인을 대상으로 

한 Jeremiah 등 [15]의 연구에서도 CI산출값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에 대하여 단순 길이 비교

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긴 경우도 있겠지만, CI
는 측정값들 간의 비율 관계를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

순 길이에 대한 차이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인종을 식별해야 할 경우에는 비율 관계를 산출한 CI
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인류

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식별을 할 경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시신에서 CI를 통하여 머리뼈 형태 

분류를 하였으며 짧은머리형의 빈도가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k 등 [4]의 짧은머리형의 빈도가 88.4%, Choi 
등 [13]은 짧은머리형이 87.7%, Hur 등 [16]도 짧은머리형

이 85.5%로 한국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한국인의 CI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저자에 따라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짧은머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 PMCT와 시신을 이용한 한국

인의 머리뼈 형태는 모두 짧은머리형이라는 결과를 더욱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는 77.3%,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8]는 

76.6%,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 [19]는 76.9%로 

중간머리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란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 [11]는 48.8%, 나이지리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 [20]는 57.4%로 긴머리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처럼 머리뼈 형태는 인종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으며, 추후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머리뼈 형태 분

석의 다각적 연구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학과 인류학 연구에서의 두개골-
안면 재구성에 중요한 자료로써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PMA분류법을 활용한 한국인 머리뼈 형태

분석에서 중간머리형이 19명 (61.3%)으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였으며, 짧은머리형이 8명 (25.8%)으로 두 번째로 높

은 빈도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Park 등 [4]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PMCT를 이용한 이전 연

구에서는 짧은머리형이 86명 (58.9%)으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였으며, 중간머리형이 57명 (39.0%)으로 두 번째 높

은 빈도를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짧은머리형이 유의하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적인 형태의 시신을 직접 

측정한 본 연구와 PMCT 2차원 평면 영상을 활용한 선행 

연구의 측정 방법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MA의 측정을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측

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중간머리형이 오른쪽에서 48.4%, 왼
쪽에서 51.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오른쪽과 왼쪽

에 따른 PMA의 빈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머리뼈의 형태가 정중선을 기준으로 바위능선이 

이루는 각도가 오른쪽과 왼쪽이 차이가 없다는 결론으로 

한국인의 머리뼈 형태가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와 PMA의 2가지 분류 방법을 활용하

여 복합적인 머리뼈 형태를 분류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머리뼈 형태는 CI가 짧은머

리형이면서 PMA는 중간머리형인 경우였으며, 전체 31명

에서 12명 (38.7%)이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형태는 

CI와 PMA 모두가 짧은머리형인 경우와 CI와 PMA 모두

Table 6. Intra- and interclass reliability for measurement parame-
ters

Parameter
Intra - class Inter - class

ICC 95% CI ICC 95% CI

MCL (Observer 1) 0.997 0.994~0.999 996 992~998
MCL (Observer 2) 0.997 0.995~0.999
MCW (Observer 1) 0.992 0.984~0.996

991 982~996
MCW (Observer 2) 0.993 0.986~0.997
PMA (Observer 1) 0.919 0.860~0.957

901 829~948PMA (Observer 2) 0.888 0.806~0.941

ICC, Intra- and inter 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MCL, maximum cranial length; MCW, maximum cranial width; 
PMA, Petrous ridge–midli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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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머리형인 경우로, 전체 31명 중 각각 7명 (22.5%)으
로 나타났다. Park 등 [4]의 한국인 (146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CI와 PMA 모두에서 짧은머리형인 경우

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의 결

과에서 CI는 짧은머리형이면서 PMA는 중간머리형인 경

우였다. 동일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교차분

석결과의 빈도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더욱 정확

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자를 더욱 확보하고, 대
상의 측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분석을 통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이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1]에서는 CI와 PMA

의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결과는 긴

머리형으로 전체에서 32.8%의 빈도를 보였으며, 두 번째

로 높은 빈도의 결과에서 CI는 중간머리형이면서 PMA는 

긴머리형으로 전체에서 22.4%의 빈도를 보였다. 주로 짧

은머리형과 중간머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 연구와 

비교할 때 이란인은 긴머리형과 중간머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인종에 따라 머리뼈 형태에 대한 교차분

석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31구의 한

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표본의 수를 

더욱 큰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한국인 시신을 활용한 측정에서 입체적

인 표본의 각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는 눈의 높이나 위치

에 따라 측정되는 각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교

적 재현성이 높은 측정방법의 확보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직

접적인 머리뼈 형태를 측정하였으며, 형태분석을 위하여 

CI와 PMA라는 두 가지 측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I에 의한 머리뼈 형태분류에서는 짧은머리형이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으나, PMA에 의한 분류에서는 중간머리형

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CI와 PMA 모두에서 성별, 
좌우에 따른 머리뼈 형태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 한국인의 

시신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여 머리뼈 형태를 분류한 본 

연구 결과는 임상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을 위한 법의인류

학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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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머리뼈의 형태는 체질인류학 측면에서 인종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며, 환경적 요

인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유전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머리뼈 형태를 분류하기 위하여 머리뼈지수와 정중선-바위능선각 측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방법에 따른 

성별, 인종 등과 같은 개인식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법의학적, 해부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기증된 한국인 시

신 31구 (남성16, 여성15)를 이용하였으며, 사망 당시 평균 나이는 76.0±13.6세 (38~99세)였다. 머리뼈지수 (Cranial 
index, CI)는 머리뼈최대길이와 머리뼈최대너비의 비에 100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정중선-바위능선각(Petrous 
ridge-midline angle, PMA)은 정중선과 바위능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CI 머리뼈 형태분류에서 짧은머리형

이 22명 (71.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간머리형은 8명 (25.8%), 긴머리형은 1명 (3.2%)의 빈도를 보였다. 
PMA 머리뼈 형태분류에서는 중간머리형이 19명 (61.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짧은머리형이 8명(25.8%), 
긴머리형이 4명 (12.9%)의 빈도를 보였다. 성별에 대한 CI, PMA측정값과 오른쪽·왼쪽에 대한 PMA의 측정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CI에서 짧은머리형이면서 PMA에서 중간머리형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

으며, 이는 임상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을 위한 법의인류학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머리뼈분류, 머리뼈지수, 정중선-바위능선각, 시신연구


